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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과 빛, 여백의 관계를 탐구하는 작업 집중 조명, 
김아라 개인전 《단 하루도 이해하려고만 들면 긴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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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리아갤러리가 오는 3월 5일부터 개최하는 김아라 개인전 《단 하루도 이해하려고만 들면 긴 시간이다》는 작가가 그동안 축적해온 
작업 세계를 본격적으로 조망하는 자리다.

한국 전통 건축의 구조적 미감에서 출발해 평면과 입체, 이미지와 구조의 경계를 탐구해 온 작가는, 회화와 부조가 어우러진 신작들
을 통해 자신의 조형 실험을 집중적으로 선보인다.

이번 전시에서 김아라는 이번 전시에서 먹과 린넨을 주요 재료로 활용한다. 린넨을 먹으로 염색하고 세척과 채색을 거치며 화면의 밀
도와 깊이를 조율하고, 빛의 투과와 구조적 프레임이 드러나는 시리즈를 새로운 방식으로 전개한다. 얇은 직조 사이로 스며드는 빛은 
화면의 농도에 따라 다르게 반응하며 보이지 않던 구조를 드러내고, 분채와 안료, 아크릴을 겹겹이 쌓아 올리는 과정은 시간의 축적
과 감각의 층위를 시각적으로 구현한다. 작가는 형식을 단순화할수록 오히려 감각은 더욱 깊어질 수 있다고 믿으며 재료와 과정 자체
를 하나의 감각적 경험의 공간으로 확장하며, 이러한 태도는 반복과 절제, 침묵의 밀도를 축적해 온 아그네스 마틴(Agnes Martin)
의 정신과 태도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확장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전시 제목은 프랑수아즈 사강의 『리틀 블랙 드레스』에 수록된 한 편의 절제된 문장에서 차용한 것이다. 이는 특정한 서사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한 장치라기보다, 작가가 자신의 작업 태도와 감각을 언어적으로 환기하기 위해 선택한 하나의 출발점에 가깝다.

김리아갤러리 이성현 큐레이터는 “ ‘공간 인식’에서 출발한 김아라의 작업 방식은 이번 전시에서 한층 더 깊어진다. 전시장 내 층별 
채광 차이와 자연광의 흐름을 고려해 작품을 구성하며, 빛의 양에 따라 변화하는 어두움과 깊이를 화면에 반영했다. 공간에 따라 달
라지는 밝기와 음영은 작품의 일부로 작동하며, 관람 환경에 따라 서로 다른 인상을 만들어낸다”며 “ 작가는 작품을 단순히 전시 공
간에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과 작품이 하나의 구조로 작동하도록 설계하며 회화와 전시 환경 사이의 긴밀한 관계를 구축한다”
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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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전시장에 놓인 작업들은 명확한 서사를 제시하기보다, 관람객이 화면 앞에 머무르며 각자의 감각과 기억을 되살리도록 이끈
다. 구조와 여백, 반복과 침묵이 공존하는 화면은 빠르게 소비되는 이미지 환경과 거리를 두고, ‘천천히 바라보는 시간’을 제안한다”
고 덧붙였다. 
 
김아라 작가 개인전 《단 하루도 이해하려고만 들면 긴 시간이다》는 김리아갤러리(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75길 5)에서 4월 4일까
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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